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권리가 있는 경우에, 과연 디자인을 침해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볼 까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판단방법 
 
 
물품이 동일한가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대방의 디자인권리와, 내 제품의 모양은 비슷하더라도,  
물품이 전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리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동일하거나, 그래도 유사한 경우에 권리침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의 자동차와, 장난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상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항을 살펴보면, 다른 물품일 경우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같은 매장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의 어느 부분이 비슷한가 
디자인, 모양, 색상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면, 침해에 가깝겠죠..이 경우도,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디자인권리와 내 제품 사이에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제품과 디자인권리를 비교할 때, 
누가봐도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과, 그래도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부분은,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디자인권리와, 내 제품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그 비슷한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닐까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비슷한 부분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디자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침해문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과거에 있어왔던 디자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변리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관련되는 예전 디자인을 찾아내느냐.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디자인침해소송에서 승소냐 패소냐를 결정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본격적인 논리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사한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핵심임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즉,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해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시 / 유통과정에서는 어떠한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합니다.  
 
 
 

 

 


